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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 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고용 수준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임시직 비중이 높거나 규모

가 크고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사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소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중소기업 여부가 외국인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통

제한 임금 및 고용방정식 추정 결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일부 산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따른 저임금·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충격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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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잠재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

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노동시장 전반에 실질

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

은 교육 수준으로 비교적 고학력 숙련인력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임금 수준이 낮

은 저숙련 일자리는 젊은 층의 기피 현상으로 구조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은 이러한 저임금 일자리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

안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주로 저숙련 임시노동 형태로 유입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에 불과하고, 지역 내 청년층의 타 

시도로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데

이터처인 통계데이터센터(Statistics Data Center: SDC)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

르면, 2047년에는 전북 내 모든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지역 인구감소와 산업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은 최근 저출

산 대책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외국인 유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이주

연 외, 2023). 최근 전북의 인구정책은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 유입 확

대와 외국인의 경제활동 제고 등을 주요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취업활

동편)｣를 이용해 계산한 전라북도 내 외국인 수와 총인구 대비 비중을 나타낸다. 

2015년 기준 외국인 수는 약 30,000명 수준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 대비 1.5% 

내외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었던 2020~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2023년에는 외

국인 비중이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은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구성을 보여 준다. 2023년 단일 국가 기준

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비중이 26.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중은 17.9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

적의 비중이 약 56.82%를 차지했다.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비중은 9.59%였고,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유입된 외국인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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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 대비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은 145.11% 증가한 반면, 선진국 출신 

외국인은 17.71% 감소했다.

<그림 1> 전라북도 외국인 수와 비중 추이

  주: 막대그래프는 외국인 수(좌측 축), 점선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우측 축)을 의미함.
자료: 통계데이터센터, ｢취업활동통계등록부(취업활동편)｣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국적별 외국인 구성

(단위: 명, %)

2015(A) 2017 2019 2021 2023(B)
증가율


   × 

중국 9,830 9,747 10,060 9,399 9,453 -3.84

한국계 3,976 3,455 3,494 3,460 3,454 -13.13

비한국계 5,854 6,292 6,566 5,939 5,999 2.48

베트남 5,361 7,130 10,201 10,702 14,164 164.20

동남아시아 12,240 15,044 22,529 21,798 30,001 145.11

남아시아 2,436 2,921 3,806 2,859 5,063 107.84

미국, 일본, 캐나다 1,790 1,494 1,973 1,636 1,473 -17.71

전체 29,930 33,764 43,960 41,047 52,799  76.41

자료: 통계데이터센터, ｢취업활동통계등록부(취업활동편)｣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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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인력

의 국내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전국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부 지역 

단위 연구가 있더라도 현황 분석에 그치거나 제한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단위의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의 연

구목적은 외국 인력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의 모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어떤 특성이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산업별로 파악한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

의 임금과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Ⅱ.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

거나,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단순한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의 일자리를 채울 

경우, 내국인의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오히려 노동공급의 확대를 통한 생산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가 늘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처럼 연구 대상 지역(또는 국

가), 산업 특성, 근로자의 숙련도 구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이민자의 확대는 수용국 노

동시장에 저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임금 하락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의 유입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보고되었다. Cortes(2008)는 비교역재 시

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고 분석했

다. 그는 또한 미국 내 이민자의 임금이 미숙련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크

게 하락하는 현상을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와 미국인 근로자 간에는 완전한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eri(2011)와 Peri and Sparber(2011)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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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론을 제시했는데, 대학원 이상의 동일한 교육 수준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와 내국인 근로자 간에도 불완전한 대체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Orefice(2011)의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외로부터 고숙련 근

로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민자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상

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Islam and Khan(2015)은 미국 자료를 이용하

여 이민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임금 경직성으

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이민이 평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장기

적으로는 평균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aviano and Peri(2005)는 외국인 근로자와 미국 내국인 근로자 간의 기술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양 집단이 불완전한 대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분석을 수

행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내국인 임금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균 임금 수준이 오히려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프랑스 자료를 이용한 Edo(2015)의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체류자격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민권을 보유한 이민자

는 내국인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한 

Muysken and Ziesemer(2013)의 연구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고용, 임금, 1인당 

GDP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민의 효과를 분석한 d’Albis et al.(2016)의 연구나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Boubtane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이민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했다. 이민자의 연령구조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Aleksynska and Tritah(2015)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25~54세 이민자의 유입은 수용국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들도 사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결론을 제시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관련 연구의 진

행 시기가 다소 늦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임금 구조와 일

부 산업의 인력난이 맞물리면서 외국 인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

했다(강동관, 2014). 최경수(2010)는 내국인의 숙련 수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반면,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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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종관(2020)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

국인의 숙련도에 따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연구

에서는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정성진·김

희삼(2020)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함

을 확인했으며, 특히 저학력·저숙련 내국인의 일자리가 외국 인력에 의해 대체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새봄·박미화(2022)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대체성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제시했다.

김정호(2009)는 업종별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상

이함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두 집단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일

(2013)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내

국인 근로자 간 보완탄력성을 추정했으며, 그 결과 제조업에서는 대체관계가 존

재해 외국 인력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보완관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오히려 임금상승 효과를 가

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주로 건

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오

태희 외(202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간 변이 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

과,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동시 효과와 누적 효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에 대한 동시 효과 역시 유의하

지 않았으나, 누적 효과는 일부 연령대와 지역에서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 단위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준병(2017)

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효과가 주로 종사자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에서만 나타나며,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찬영·조수

영(201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대체관계가 주로 여

성 일자리, 단순노무 업종, 제조업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박건영

(2017)은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중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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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김교범 외(2019)는 지역단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

역내총생산(GRDP)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찬영(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외국 인력의 대체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에 보완관계

가 관찰된 반면, 군 지역에서는 대체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역 간 산업구

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국내 청년층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령 근로자 고용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유

입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동일한 산업이나 숙련도 수준

에서도 결과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Ⅲ. 자료 및 분석방법론

1. 자료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자료인 국가데이터처 SDC의 연간 ｢기업통계등록부｣와 ｢취업활동통계등록

부(취업활동편)｣를 활용했다. 두 통계등록부는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통계자

료를 연계하여 구축된 기업 및 인구 대상의 모집단 기반 자료로, 표본조사가 아

닌 전수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기업통계등록부｣는 사업체 단위의 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의 창·폐업, 고용, 매출 등 총 135개 항목의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자료

는 월별, 분기별, 연간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나, 월별 및 분기별 자료의 제공범

위는 제한적이다. 분기별 자료는 2018년 4분기부터, 월별 자료는 2022년 1월 이

후부터 제공되고 있어, 시계열 분석에는 축적된 자료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사용했다. 한편, ｢취업활

동통계등록부(취업활동편)｣는 인구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한 개인 단위의 자료

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의 연간 고용 현황을 제공한다. 해당 자료에는 

개인별 일자리 정보뿐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규모 및 종사자 수 등 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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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현재 이 자

료의 제공 기간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불균

형 패널(unbalanced panel) 자료를 이용했다.

2. 외국인 고용결정모형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내 어떤 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에 대한 결

정요인을 추정하며, 그 실증분석 모형은 식 (1)과 같다.

 
    ′          (1)

여기서  
 는 관찰되지 않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연도 에 기업 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실증분석에서는 전북지역 기업 5,069개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  는 설명변수

들의 벡터를 의미한다. 실제로 관찰되는 종속변수  는 잠재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 

  


≤ 
 (2)

  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업의 업력, 전체 근로자 대비 내국인 

임시직 근로자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 노동조합 설립 여부, 중소기업 여부, 3

년 평균 매출액 등과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별 고용률 등

을 포함한다.   는 각각 연도, 산업 및 지역 고정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오차항은   ∼    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기업 내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포함함으로써, 기

업의 제도적 요인이 외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노동조합 설

립 여부는 기업 단위의 직접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률적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생성하여 사용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2024년에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제시된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초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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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설립 확률을 부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임금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0.1%, 30~99명은 1.3%, 100~299명은 5.7%, 300명 이상은 36.9% 수준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초 확률에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정 작

업을 수행했다. SDC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의 산업분류코드(KSIC 2단위 기준)

와 시·군 단위의 기업 소재지 정보를 결합하고, 고용노동부 전북지방고용노동청

이 제공하는 2022년 전북지역 노동조합 명단을 기반으로 산업별·지역별 매칭을 

실시했다.1) 최종적으로 각 기업에 대해 산업분류·규모·지역의 세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설립 확률을 산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확률적 샘플링

(probabilistic sampling)을 수행하여 각 기업의 노동조합 유무를 이진변수로 할

당했다.

권철우·전봉걸(2009)이 지적했듯이, 고용 관련 자료의 특성상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 미만으로 고용하려는 경우 모두 0으로 처리되므로, 이는 중도절

단 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회귀식 추정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OLS(최소자승법)를 적용할 

경우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토빗모형(Tobit 

model)이나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Heckman 2-stage model)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좌측 중도절단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3.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방정식

본 연구의 네 번째 실증분석은 전라북도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

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1) 예를 들어, 농업·임업(코드 1–2), 운수업(코드 49), 공공행정(코드 84), 교육서비스업(코드 
85), 보건·복지업(코드 86–87) 등에서는 전북건설산업노조, 전북예술인노조, 시·군별 공
공직 노조(군산·익산·정읍·남원 등) 등이 실존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산업-지역 조합에 
속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확률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대로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산업-지역에서는 기초 확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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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시·군 지역 에 거주하는 내국인 근로자 의 년도의 로그변

환된 임금을 의미한다. 고용방정식의 종속변수  는 지역 에 거주하는 내국인 

근로자 의 년도의 근무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으로 추정한다. 이때 회귀계수는 각 설명변수의 한 단

위 변화가 고용확률에 미치는 퍼센트포인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는 지역 

의 년도 외국인 근로자 비중으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충격 

정도를 반영한다. 벡터  와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

며, 이는 오태희 외(2024)의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들과 유사하게 내국인 근

로자의 연령 더미변수, 혼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더미, 건강상태 더미, 성별 등

을 포함한다.

위 회귀식을 추정할 때 오태희 외(2024)가 지적했듯이 몇 가지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유입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

지 않고, 선택적(selectional)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이주자는 

기존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이 위치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공간에 

밀집하는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공간적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손승호, 2016; 이소현·임업, 2017 등). 이

러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추정하거나, 반대로 

그 효과의 방향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Peri, 2016; Edo, 2019).

둘째, 내국인 임금 수준과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변화 간에도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해당 지역의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유입·유출뿐 아니라 내국인의 지역 간 이동

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의 시·군별 유입뿐 아니라 내국인의 유출입 

또한 지역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비관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내생성 문

제가 발생하여 추정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

입으로 인한 내국인 노동공급의 변화는 지역 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내국인 근로자의 단기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perfectly inelastic)이 아

니라면,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가 노동공급량을 조정(감소)할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전체 노동공급 증가 효과의 일부가 내

국인 근로자의 자기선택적 노동공급 축소에 의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에 

미치는 실제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자기선택적 조정이 존재

할 경우, 추정된 결과에는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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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본 연구의 실제 실증분석 모형은 식 (5)~ 

(6)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여기서 와  는 각각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당 지역 임금 수

준 간의 내생성 문제,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공급과 임금 수준 간의 내생

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변이 할당 도구변수(shift share instrument)이다. 또

한  는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부에 대한 선택방정식을 추정하여 

선택 편의 보정항(Inverse Mills Ratio: IMR)인  을 계산하고, 이를 임금방정

식에 포함함으로써 선택적 표본으로 인한 추정 편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추

정식에서는 지역 고정 효과와 연도 고정 효과, 산업 고정 효과2)를 포함하여 지

역별 불변 특성, 공통 시계열 충격, 산업별 불변 이질성을 통제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임금 수준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 내생성 및 자기선택 문제로 인한 추정 편의를 최소화하

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오태희 외(20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 를 적용했으

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 log





  







    (7)

여기서   




이고    


이다. 은 기준연도(2015~2017

년)에 전라북도 전체에서 국적 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수를, 은 기준연도에 

시·군 에 거주하는 국적 의 외국인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 는 연

2) 은 산업 고정 효과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기준 산

업코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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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한 예측치로, 각 지역 에서 국적 의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을 년도의 전북 지역에 체류하는 국적 

인 외국인 근로자 수에 곱한 후, 이를 국적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과 은 각각 기준연도(2015~2017년)에 전라북도 전체 내국인 근로자 수와 

시·군 의 내국인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연도 기의 시·군별 

내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한 예측치로, 지역 의 내국인 근로자 비중
 에 년

도의 전북 전체 내국인 근로자 수 를 곱하여 도출한다.

는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

된 조정된 변이 할당 변수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log     
       (8)

여기서 과 은 각각 기준연도의 실제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평균

과 앞서 산출된 내국인 근로자 예측치 의 변화율 평균을 의미한다. 즉, 생산

가능인구의 장기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실제 생산가능인구 변화율과 내국인 근로

자 예측치 변화율 간의 평균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는 조정된 변이 할당 도구변수를 구성한다.

 은 Wooldridge(2010)와 오태희 외(2024)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추정된 선

택편의 보정항(Inverse Mills Ratio: IMR)이다. 이를 구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선택방정식             의 회귀계수를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해 추정했다.  는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설명변수 벡터로, 건강상태 더미(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 혼인 및 

부양가족 여부 더미(일반가구 중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 가정), 연령 더미(25세부터 50세까지 5세 단위로 구분), 성별 더미변수를 포

함한다. 이후 추정된 프로빗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IMR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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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9)

여기서 ∙와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함수

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전체 산업’, ‘주요 산업’, ‘서비스업’ 표본을 각각 추

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알려진 산업들

을 주요 산업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증분석에서의 주요 산업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제10차 개정) 대분류 기준 21개 산업 중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제조업(C),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을 포함한다. ‘서

비스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을 포함한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 추정

<표 2>는 좌측 중도절단 토빗모형을 이용해 전라북도 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산업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는 

기업의 업력, 임시근로자 비중, 노동조합 설립 여부, 3년 평균 매출액, 고용률은 

외국인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력이 긴 사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의 업력이 긴 기업은 제조업이나 1·2차 산업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임시근로자 비중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데 이는 고용구조가 

보다 유연한 기업일수록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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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 추정 결과

전체 산업 주요 산업 서비스업

기업의 업력
0.102***

(0.013)
0.121***

(0.013)
0.014*

(0.007)

임시근로자 비중
2.123***

(0.235)
1.843***

(0.247)
1.231***

(0.159)

여성 근로자 비중
-1.066***

(0.214)
-1.193***

(0.250)
0.086
(0.169)

노동조합 설립 여부
1.908***

(0.241)
2.427***

(0.280)
0.283
(0.266)

중소기업 더미변수
10.994*

(6.431)
3.226
(3.704)

1.812
(2.105)

3년 평균 매출액
0.064***

(0.017)
0.038**

(0.017)
0.096***

(0.016)

고용률
0.065**

(0.029)
0.101***

(0.033)
0.004
(0.028)

상수항
-26.243***

(6.925)
-20.711***

(4.361)
-11.595***

(2.669)

관측치 수 505,950 327,452 258,753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YES

산업 고정 효과 YES YES YES

Log-likelihood -171,598.25 -135,436.77 -55,106.201

prob  0.000 0.000 0.000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3) 매출액의 단위는 천 원임.

점과 부합한다. 반면,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규모

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나 현장직 중심 업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여성 근로

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 비중

이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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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을 꺼릴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

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비정규직 

또는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은 대체로 중견기업 이상 규모로, 근로조

건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3년 평균 매출액은 전체 산업 표본과 산업별 표

본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시장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 확대와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률 역시 전체 산업 표본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 고용률이 높아 내국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울수록 기

업이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서비스업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노동시장 여건의 영향이 주로 주요 산업에서 더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산업별로 추정 결과를 비교하면,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은 주요 산업과 서비스

업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주요 산업에서는 기업의 업력, 임시근로

자 비중, 노동조합 설립 여부, 매출액, 고용률이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

타낸다. 이는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고용이 기업의 운영 경험과 고용구조, 조직

화 수준, 지역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주요 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고용률 변수가 유의하다는 점은 

외국인 고용에 있어 기업 특성과 지역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임시근로자 비중과 매출액만이 뚜렷하게 유의하고, 

업력의 효과도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근로자 비중, 노동조합 설

립 여부, 고용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이 주요 산업

에서처럼 구조적 인력수급 문제에 의해 폭넓게 결정되기보다는 개별 사업체의 

유연한 인력 운용과 경영 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한편, 중소기업 더미변수는 전체 산업 표본에서만 10% 수준에서 약하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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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계수를 보였고, 주요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표본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가 외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 산업 표본에서 양(+)의 계수가 나타

났다는 점과 산업별 추정에서 회귀계수가 음이 아니라는 점은 적어도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비해 외국인 노동력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로환경 또는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유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

국인 고용 결정요인 추정 결과를 통해 전라북도 기업의 외국인 고용은 기업의 

업력, 임시근로 활용 정도, 매출액, 그리고 지역의 고용 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서비스업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제

조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2.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표 3>은 식 (2)의 임금방정식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

인 근로자 유입 의 계수는 모든 표본에서 양(+)의 부호를 보였으나 전체 산

업 표본과 주요 산업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서비스업 표본에

서만 10% 수준에서 약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표 3>의 결과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임금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일(2013), 이종관(2020)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외국

인 유입이 내국인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

하게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내국인 노동공급( ) 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역시 산업별로 이질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표본과 주요 산업 표본에서는 음(-)의 계수가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서비스업 표본에서는 오히려 양(+)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

다. 이는 산업별로 노동공급 변화가 임금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상이할 가능성

을 보여 준다. 특히 주요 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주요 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근로자 간 대체 가능성이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주요 산업은 근로자 간 숙련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새로운 근로자

로의 대체가 용이하지만, 서비스업은 직무 특성상 숙련이나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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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 추정 결과

전체 산업 주요 산업 서비스업



0.086
(0.075)

0.126
(0.143)

0.207*

(0.124)



-3.389***

(0.331)
-3.770***

(0.459)
0.035***

(0.013)

IMR
-0.396***

(0.267)
-0.515
(0.367)

-0.373
(0.411)

30~34세
-0.004
(0.010)

0.027**

(0.013)
-0.024
(0.015)

35~39세
 0.035***

(0.008)
0.074***

(0.011)
0.008
(0.011)

40~44세
0.071***

 (0.013)
0.109***

(0.018)
0.034*

(0.020)

45~49세
0.071***

(0.018)
0.116***

(0.025)
0.017
(0.028)

장애 여부
-0.014
(0.100)

0.051
(0.138)

-0.016
(0.154)

부양가족 여부
-0.013
(0.011)

0.002
(0.015)

-0.022
(.016)

성별
-0.303***

(0.001)
 -0.285***

(0.002)
-0.308***

(0.002)

상수항
48.670***

(3.452)
52.848***

(4.790)
11.487***

(0.367)

관측치 수 2,652,574 1,270,919 1,400,733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YES

산업 고정 효과 YES YES YES

  0.245 0.259 0.168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산업 수준에서 군집된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다른 통제변수들의 추정치는 일반적인 예측과 부합하며, 이러한 결과는 산업

별로 구분한 하위 표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 더미변

수는 대체로 35~49세 구간에서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기준 연

령(25~29세) 대비 해당 연령대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

러한 연령 프리미엄은 주요 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장애 여부와 

부양가족 여부는 모든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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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수는 모든 표본에서 음(-)의 계수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평균적

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낮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임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가

설을 뒷받침할만한 유의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 유입 변수의 효과는 

대부분의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비스업에서는 약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반면 내국인 노동공급 변수는 표본에 따라 부호가 

달라져 임금 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는 식 (3)의 고용방정식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계수는 모든 표본에서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외

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내국인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의 절댓값을 비교하면 전체 산업 표본에서는 –0.123, 주요 산업에서는 –0.138, 
서비스업에서는 –0.252로 추정되어 서비스업에서 그 부정적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

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단순 업무 구조를 포함하는 부문이 많고 사업체 규모도 

작아 노동비용 조정이 더 직접적인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의 추정 결과와 연결해서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임금방정식 추정 결과

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거나 제한적이었는데 고용방정식 추정 결과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대해 일관되게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

국인 임금보다 내국인 고용에 더 직접적인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내국인 임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보다는 내

국인 고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국인 노동공급( ) 변수 역시 표본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전체 산

업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지만, 나머지 표본

에서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즉, 표본 설정에 따라 추정계수의 부호가 상

이하게 나타난 점은 산업별로 이질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체 산업 표

본에서 관찰되는 양(+)의 계수는 산업 간 구성 효과 또는 특정 산업의 고용 확대 

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산업별로 구분된 표본에서 나타나는 

음(-)의 계수는 개별 산업 내부에서는 노동공급 증가가 고용감소 또는 경쟁 심화

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호진·김영현  23

<표 4> 고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 추정 결과

전체 산업 주요 산업 서비스업



-0.123***

(0.023)
-0.138***

(0.034)
-0.252***

(0.038)



0.161***

(0.0124)
-0.005**

(0.002)
-0.012***

(0.003)

30~34세
0.011***

(0.001)
0.003***

(0.001)
0.016***

(0.001)

35~39세
0.006***

(0.001)
-0.004***

(0.001)
0.014***

(0.001)

40~44세
0.006***

(0.001)
-0.003***

(0.001)
0.018***

(0.001)

45~49세
0.012***

(0.001)
0.003***

(0.001)
0.030***

(0.001)

장애 여부
-0.010***

(0.001)
-0.018***

(0.002)
-0.022***

 (0.002)

부양가족 여부
0.004***

(0.000)
0.005***

(0.000)
0.004***

(0.001)

성별
-0.038***

(0.001)
-0.056***

(0.001)
-0.058***

(0.001)

상수항
-1.177***

(0.190)
1.084***

(0.031)
1.141***

(0.037)

관측치 수 3,417,683 1,640,938 1,877,964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연도 고정 효과 YES YES YES

산업 고정 효과 YES YES YES

  0.048 0.040 0.047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산업 수준에서 군집된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연령 더미변수는 전반적으로 기준연령(25~29세) 대비 고용에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체 산업 표본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유의한 양(+)의 

계수로 나타나 기준집단보다 이들 연령대의 고용 가능성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 

서비스업에서도 모든 연령대 구간에서 양(+)이고 유의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고용에 유리한 패턴이 나타난다. 주요 산업의 일부 연령대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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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추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아 경제적 효과는 제한

적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 여부는 모든 표본에서 음(-)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는데, 장애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 변

수는 모든 표본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이 남성

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의 고용확률이 남성에 비해 대략 3.8~5.8%p 정도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최근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중요한 축으로 부

상했으며,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대부분 전국 단위 

분석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

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SDC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외국

인 고용 결정요인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본 연구의 외국인 고용 결정요인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인력 운용이 유

연한 사업체(임시직 비중이 높거나) 또는 규모가 크고 최근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일수록 외국인 고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산업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간 변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일부 산업

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할

수록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의 충격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보다는 고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외근인 유입이 지역 전반에 균일하게 확산되기보다는 산업단지 혹은 농

어촌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일부 시·군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일부 지역의 외국인 집중 현상은 노동시장 조건·주거·교육 등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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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착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은 

인력수급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따른 저임금·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충

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업훈련과 타 분야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적 프로그

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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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and 

Labor Market Effects in Jeonbuk: 

An Empirical Analysis of Wages and Employment*

Hojin Jung**·Younghyun Kim***

Most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experienced a 

continuous decline in labor supply due to population decrease, and have actively 

utilized foreign workers to compensate for this shortag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at the firm level and 

the effects of foreign worker inflows on regional labor markets, focusing on 

wages and employment level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oreign 

employment tends to increase in firms with a higher share of temporary 

workers, larger size, and recent growth. In addition, foreign worker employment 

is found to increase mor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lthough the 

effects are limited across industries. Meanwhile, using a shift-share 

instrumental variable to control for endogeneity,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wage and employment equations indicate that the impact of foreign worker 

inflows on native wages is generally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is limited to 

certain industries. In contrast, as foreign worker inflows increase, native 

employment tends to decrease. Our study suggests that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low-skilled native workers who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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